
[인터뷰]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류인철 신임회장

“기본을 바탕으로 역동성 있는 변화의 학회 만들 것”

“젊은 치과의사들로 학회를 재편, 기존의 회원들과 조화를 바탕으로 변화하

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1일, 새롭게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이하 이식학회)의 19대 회장에 

취임한 류인철 회장의 말이다.

그간 이식학회는 국내 임플란트의 보급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을 

전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학회다.

취임 전 학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다는 류 회장은 

학회의 변화 그 시작을 위해 젊은 회원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우리학회의 가장 큰 힘은 임상 경험이 많은 회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즉 끌어줄 선

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젊은 치의들에게 선배의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학회가 추구하는 기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현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신구의 조

화를 끌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학회를 잘 끌어온 선임 회장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첫 

시작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기본은 더욱 탄탄하게 다져나갈 것”이라며 “학술단체로서의 임무

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하게 해나갈 것이며, 학회 회원

들의 필요한 점을 채우고자 세계의 임플란트의 흐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부의 발전에 힘을 쏟을 것”이

라고 말했다.

변화의 중심에는 탄탄한 기본이 반듯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

류 회장은 “학회의 기본은 학문”이라며 “과거 임플란트 임상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학문에 접근했다면 

올해부터는 임플란트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로 그 시선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식학회는 올해 임상 외에도 현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과 관련 다양하고 심

도 있는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그는 “임플란트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임상은 물론 최근 많은 임상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험

과 관련해 다양한 소규모 강연회는 물론 학술대회 역시 임플란트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 회원들을 위한 학술의 장으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랜 시간 한국 치의학의 중심에 있었던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류인철 신임회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에 많은 치의학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류 회장은 “단순히 겉만 그럴듯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닌 탄탄한 내실을 기본으로 그동안 변화되지 못했

던 부분들을 천천히 하지만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이식학회의 이러한 변화가 한국 치의학에 다시 한 

번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임기에 쏟아 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처럼 치과계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부의 결속력을 견고하게 다져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

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회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자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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